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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 구분 

압박과 

협상 

’25.2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2.0’ 캠페인 재개 선포 

’25.3.7 
트럼프 대통령,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친서를 보내 새로운 핵 협상을 제안. 거부 시 심각한 군사적 

결과를 경고하며 60 일의 데드라인 설정 

’25.4.12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이란 간 제 1 차 간접 협상 시작 

’25.5 IAEA,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지난 3 개월간 50% 급증하여 핵무기 10 기 분량에 도달했다고 보고 

공습 

’25.6.13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언(Rising Lion)’ 작전. 이란 내 나탄즈, 포르도 등 주요 핵 시설과 군사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공습 

’25.6.22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 작전. 미군 폭격기가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을 공격.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이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발표 

’25.6.23 이란의 보복 공격. 카타르 소재 미군 기지에 탄도 미사일 발사했으나 사전 통보로 인명 피해는 제한적 

’25.6.24 휴전 선언.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와 이란의 수용으로 약 12 일간의 전면전 위기 종료 

경제적 

고립 

’25.8.28 유럽 3 개국(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근거로 ‘스냅백(Snapback)’ 발동  

’25.9.27 
UN 제재 공식 부활. ’15 년 핵 합의로 해제되었던 모든 UN 차원의 경제∙군사 제재가 자동 복원됨. 이란의 공식 

석유 수출 통로가 사실상 봉쇄 

’25.12 
이란 내부에서 물가 상승과 제재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 발생 

외교전 

’26.2.4 오만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재개 

’26.2.10 
트럼프 행정부, 오만 중재 채널을 통해 이란에 2 월 말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약 2 주(10~15 일)의 데드라인을 구두로 통보 

’26.2.17 제네바에서 2 차 협상 진행.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5% 이하로 낮추겠다”는 제안을 내놓음 

’26.2.24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으나, 합의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발언하며 타결을 압박 

Hana FX Issue 



’26.2.26 

제네바 3 차 협상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란은 우라늄 농축 1.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으며 협상 

타결 시 미국 기업들에 에너지∙광물 개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그러나 미국은 3 대 핵심 핵 

시설 폐쇄, 농축 우라늄 인도 등 최대치의 압박을 유지 


